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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세계에서 얻은 이윤 수령액을 세후 기업 이윤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로 표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몫으로 추정
출처: Global Insight가 제공한 미국 경제분석국(BEA) 데이터(series codes: 여타 세계에서
얻은 세후 기업이윤 수령액은 ZBECONRWRCT; 세후 기업 이윤은 ZA; 수출은 X; GDP는
GDP)

최근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쟁에 관해 말들이 무성하지만, 이 말잔치에 중요한 포인
트가 빠졌다. 여기서의 핵심이슈는 해외 무역이 아니라 해외 투자다.

해외 무역은 미국 기업이윤에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비중이 작다. 위의 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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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세분화된 데이터들은 깔끔하진 못해도, 만약 수출과 내수 판매의 이윤율이 거
의 같다고 가정한다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을 전체 이윤에서 수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의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지표에 기초해 보면, 수출이 현재 미국 기업 결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겨우 12퍼센트에 불과하다.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수출의 기여는 그동
안 연 1.7퍼센트의 추세적 성장률로 증가하며 그저 점진적 변화만을 가졌다. 

해외 투자의 경우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1940년대로 거슬러 올
라가면,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자회사와 소규모 투자가 거둔 이윤은 미국 전
체 이윤의 7퍼센트를 차지했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연 2.6퍼센트로 매우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며 증가해, 2010년에 이르면 해외 영업
이 미국 기업 총 이윤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위의 두 파이 차트는 미국 기업 이윤 원천의 극적인 이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48년
에 미국은 사실상 ‘폐쇄된 시장’ 이었다. 미국 이윤의 대부분이 – 약 86퍼센트가 – 국내의 원
천에서 나왔다. 나머지 14퍼센트는 해외 영업과 수출로 비슷하게 나뉘었다. 그런데 2016년에 
이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 국내 이윤의 비중은 전체의 48퍼센트로 줄어든 반면, 해외 
영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퍼센트와 12퍼센트로 증가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미국 자본가들이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무역 전쟁에 관해 조바심
을 낼 이유는 별로 없다. 우선, 그들의 GDP대비 수출 비중은 12퍼센트로 비중이 작을 뿐만 
아니라 EU(43%)와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28%)의 경쟁국들보다 낮다. 둘째, 무역 전쟁이 수출
에서 얻는 그들의 이윤을 침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한 하락은 적어도 관세가 추동하는 국
내 이윤 마진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고 있다. 바로 무역 전쟁이 해
외 투자와 해외 이윤에 미치는 영향이다. 

해외 무역은 글로벌 소유권의 이념적, 정치적, 그리고 상업적 기반이다. ‘상품의 자유로
운 이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글로벌 소유권은 공격당하게 될 것이고, 국경을 넘는 
자본의 이동도 줄어들 것이며, 해외 이윤의 흐름도 말라버릴 것이다. 

전후 기간에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 무역의 성장이 그보다 큰 폭으로 해외 투자
와 해외 이윤의 확장을 가능케 했으며, 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증폭적인 관계가 하락의 길
에서도 작동한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 대전 사이] 전간기가 이것을 고통스럽게 잘 보여
주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무역 전쟁이 ‘투자 전쟁’을 촉발했다. 수출과 수입이 붕괴되
면서 해외 투자와 해외 이윤에서 더 큰 폭의 하락을 초래했다(예를 들어, Bichler and
Nitzan, ‘Imperialism and Financialism: A Story of a Nexus, Journal of Critical 
Globalization Studies, 2012: Figure1, p. 53 참조).  

물론, 전간기 유형의 하락 소용돌이가 (아직)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동안 
증대되어 온 미국 기업에서 해외 이윤이 차지하는 결정적인 중요성으로 볼 때, 이 방향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미국 지배적 자본가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트럼프의 과민한 행동이 그를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신뢰하기 힘들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헤비급 자본가들 대부분은 그를 지지해 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트럼프가 의
료체계 사회화와 환경 계획을 공격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소득세를 낮춤으로써, 그리고 민
영화된 기반시설 건설 붐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에 봉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무
역 전쟁 계획은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 것이다. 무역 전쟁은 미국 기업 권력의 구조 
그 자체를 위협한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무역 전쟁이 노골적인 투자 전쟁으로 악화되도록 
만든다면, 거대 자본가들의 총구는 틀림없이 그를 향해 돌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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